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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
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충청도 소재의 5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자가보고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가치관은 개인지향 가치관 64.6%, 사회지
향 가치관 35.4%로 분류되었다. 가치관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생활스트레스는 경험빈도와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지향 가치관을 가진 경우, 우울은 장래문제, 동성친구, 경제문제, 가족관
계, 가치관문제, 학업문제와 관련된 생활스트레스의 경험빈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장래문제, 경제문제, 가
치관문제, 학업문제에 있어서 생활스트레스의 중요도 인식과 우울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향 가치관을 가진 경우, 우울은 장래문제, 가치관문제의 생활스트레스 경험빈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
치관문제, 학업문제에 있어서 우울과 생활스트레스의 중요도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대학생의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간호전략은 가치관에 따른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야하며, 특히 개인지
향 가치관을 가진 대학생의 우울 관리에 있어, 당면과제 및 가족과 친구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조절에 관한 부
분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depression and life-stress by values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form 212 students by convenient 
sampling methods from August to November 2011. The type of values were classified into: personal oriented 
values, 64.6%; social oriented values, 35.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on by values.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requency of experiences and importance of life-stress by values.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life-stress by valu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r the university student, the nursing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improve ability to reduce 
life-stress and depression considering such differences by values.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attention in 
management of stress and depression for students with personal orien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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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성인이 됨으로써 요구되는 사회․심리
적 변화 및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

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1]. 특히, 이시기의 가치관 형성
에서는 가족 구조의 변화, 가정의 교육기능의 약화, 이혼
율의 증가, 가정의 통제력 약화와 대중매체 등 다양한 요
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가치관이란 삶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작용하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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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표준으
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동을 선택하며, 동기를 유발
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3]. 그러므로 대학생 시
기의 가치관의 형성은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4]. 

대학생은 학업문제,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 경제문제, 
이성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신체적, 환경적, 사회적 변화 
및 정서적 성숙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는 상
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5].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20대에서 
32.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6]. 스트레스
란,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상태를 위
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 관계를 의미
하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 이로 인한 반
응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2010년 국민건강통계[6]에 의하면, 20대 한국성인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남자 5.8%, 여자 18.1%이며, 대학생
의 정신건강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최근 우울했거나,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심적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 비
율은 23.2～51.0%[8-10]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의 우울에는 성격적 취약성과 가족력을 포
함하는 개인적 특성,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애, 성
별, 정신병질성향 등[11-12]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우울은 정서적 갈등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다양한 내외적 변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 불안과 좌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대학생의 자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13].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14], 외현․내
현적 자기애와 자기고양동기[15],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
성의 성격유형[16], 완벽주의적 성향[17]등이 대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
생의 우울 및 생활스트레스는 향후 정신, 심리적인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18] 적극적인 중재가 필
요한 부분이다.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 및 판단의 기준이 
되며[3], 생활양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1], 가
치관의 정립단계에 있는 대학생의 가치관은 우울 및 스
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환경적 변화 및 정서적 성
숙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우울에 취약한 대학생을 대상으
로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레스 정도의 차이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우울과 생활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
활스트레스의 차이와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가치관, 우울과 생활스트레스 정도에 대
해 파악한다. 

2) 대상자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레스의 차
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치관, 우울 및 생활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도 소재의 4년제 대학교 5곳에 재학 중
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
자 수는 Bivariate normal model의 상관관계분석을 기준으
로 G*power program[19]에 의해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0.3)로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182명으로 회수율과 응답률을 고려하여 총 22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총 220부 중 설문내용이 미흡한 8
부를 제외한 21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가치관

가치관 측정을 위해 Kahle[20]이 개발한 LOV(List of 
Values) 척도를 사용하였다. LOV척도는 세상을 살아가
는데 있어서, 가족이나 집단에서의 소속감, 흥미 있고 신
나는 생활, 삶의 즐거움과 재미, 원만한 대인관계, 자아실
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 사회적 성취, 생활의 안
정, 자기존중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9개의 항목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Kahle[20]의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79로 보
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75이었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2012

2150

2.3.2 우울

우울 정도는 Beck[21]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BI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
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
는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상의 정도를 표현
하는 구체적인 진술문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수량화 하는데서 겪는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신의 상태를 4개 문장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3점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0-63점까지의 BID의 점수에 따라 우울의 정
도를 분류하였다. 0-9점은 우울하지 않음(not depressed), 
10-15점은 경한 우울(mildly depressed), 16-23점은 중한 
우울(moderately depressed), 24-63점은 심한 우울
(severely depressed)을 의미한다. Beck[21]의 BID 개발당
시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6이었다. 

2.3.3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는 Chon, Kim과 Yi[22]이 개발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동성친구, 이성친구, 가족관계, 교수관계의 대인
관계 차원의 4가지 영역과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문제의 당면과제 차원의 4가지 영역의 총 5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스트레스에 대해 경험빈도와 중
요도를 각각 4점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있는데,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사건을 4점 척도(0-전혀, 1-조금, 2-상당히, 
3-자주)로 측정하며, 지난 1년 동안 각 사건을 1회 이상 
경험했을 경우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가에 대한 중
요도를 4점 척도(0-전혀, 1-조금, 2-상당히, 3-매우)로 측
정하게 되어 있다. Chon 등[22]의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75～.8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7～.92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자 본인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서
를 받은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 이외
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개인 정보의 비밀이 보장됨
이 사전에 설명되었고,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8월 10일부터 11
월 20일 까지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가 구조
화된 설문지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루

어졌으며, 수집된 총 220부 중 설문내용이 미흡한 8부를 
제외한 21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가치관, 우울 및 생활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를 구하였고, 가치관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 대상자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레스의 차
이를 t-test와 χ2-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평균 연령 21.1세의 대학생 212명
으로, 남자 31.3%, 여자 68.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학
년 48.1%, 4학년 17.9%, 1학년 17.9%, 3학년 16.0%의 분
포를 보였다. 전공으로는 의학계열이 44.3%로 가장 많았
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50.5%였고, 동거유형으로는 자
취를 하고 있는 경우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와 
거주 32.5%, 기숙사 거주 20.8%, 기타 4.2%순이었다. 가
족수는 4명인 경우가 57.1%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순서
는 맏이인 경우가 49.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가족의 월수입은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8.8%
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1].

3.2 대상자의 가치관, 우울과 생활스트레스의 

정도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 집단별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한 방법으로, 가치관 유형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
석과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가치관 유형은 개
인지향 가치관 64.6%, 사회지향 가치관 35.4%로 분류되
었다. 개인지향 가치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원만
한 대인관계, 자아실현, 다른 사람으로 부터의 존경을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개인 자신의 내적 욕구의 충
족과 자아표현,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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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향 가치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활의 안정, 
사회적 성취, 자기존중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회나 집단에서의 소속감이나 성취에 대한 가치를 추구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특성/구분  n(%) or M±SD

연령 21.13±1.47

성별
  남자 66(31.1)

  여자 146(68.9)

학년
  1학년 38(17.9)

  2학년 102(48.1)

  3학년 34(16.0)

  4학년 38(17.9)

전공
  인문계열 57(26.9)

  자연계열 42(19.8)

  의학계열 94(44.3)

  기타 19(9.0)

종교
  있음 107(50.5)

  없음 105(49.5)

동거유형
  자취 90(42.5)

  부모와 거주 69(32.5)

  기숙사 44(20.8)

  기타 9(4.2)

가족 수
 ≤3명 22(10.4)

   4명 121(57.1)

   5명 58(27.4)

   6명 11(5.2)

출생순서
  맏이 105(49.5)

  중간 27(12.7)

  막내 66(31.1)

  독남(독녀) 14(6.6)

가족 월수입(만원)

 < 200 24(11.3)

  200～<300 50(23.6)

  300～<400 61(28.8)

  400～<500 27(12.7)

  ≥500 50(23.6)

대상자의 우울 수준은 평균 10.40점(SD=7.10)으로 우
울하지 않음 54.2%, 경증 우울 23.6%, 중증 우울 15.6%, 
심한 우울 6.6%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의 경험빈도는 장래문제 9.76
점(SD=4.67), 이성친구 2.49점(SD=2.73), 동성친구 1.64
점(SD=2.18), 경제문제 5.61점(SD=4.65),  가족관계 3.02

점(SD=3.27), 교수관계 3.06점(SD=3.25), 가치관문제 
5.36점(SD=3.47), 학업문제 10.69점(SD=4.67)으로 나타
났다. 대상자가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의 중요도는 장래
문제 13.41점(SD=5.30), 이성친구 4.51점(SD=4.40), 동성
친구 3.95점(SD=4.44), 경제문제 8.15점(SD=5.60), 가족
관계 4.75점(SD=4.14), 교수관계 4.65점(SD=4.14), 가치
관문제 6.44점(SD=3.28), 학업문제 12.93점 (SD=5.16)으
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가치관, 우울과 생활스트레스의 정도
[Table 2] Values, Depression and Life-stress of the Subjects 

변수/구분 가능한 
범위

M±SD/

n(%)

가치관
 개인지향가치 137(64.6)

 사회지향가치 75(35.4)

우울 0-63 10.40±7.10

  우울하지 않음(0-9) 115(54.2)

  경증 우울(10-15) 50(23.6)

  중증 우울(16-23) 33(15.6)

  심한 우울(24-63) 14(6.6)

생활스트레스

경험빈도

장래문제 0-24 9.76±4.67

이성친구 0-18 2.49±2.73

동성친구 0-15 1.64±2.18

경제문제 0-21 5.61±4.65

가족관계 0-18 3.02±3.27

교수관계 0-18 3.06±3.25

가치관문제 0-15 5.36±3.47

학업문제 0-21 10.69±4.67

중요도

장래문제 0-24 13.41±5.30

이성친구 0-18 4.51±4.40

동성친구 0-15 3.95±4.44

경제문제 0-21 8.15±5.60

가족관계 0-18 4.75±4.14

교수관계 0-18 4.65±4.14

가치관문제 0-15 6.44±3.28

학업문제 0-21 12.93±5.16

3.3 대상자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

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은 우울수준(t=-1.45, 
p=.148)과 우울 단계(χ2=6.04, p=.110)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가치관에 따른 생
활스트레스 정도는 경제문제에서만 경험빈도(t=2.23, 
p=.027)와 중요도(t=2.13, p=.035)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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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구분
가치관 

 변수/구분
가치관 

개인지향 가치관 사회지향 가치관 개인지향 가치관 사회지향 가치관
우울r(p) 우울r(p) 우울r(p) 우울r(p)

생활스트레스

경험
빈도

장래문제 .38(<.001) .33(.003)

중요도

장래문제 .30(<.001) .05(.661)

이성친구 .12(.168) .11(.348) 이성친구 -.03(.757) -.01(.943)

동성친구 .20(.018) .20(.094) 동성친구 .11(.230) -.14(.243)

경제문제 .35(<.001) .22(.058) 경제문제 .28(.001) .06(.601)

가족관계 .19(.027) .03(.777) 가족관계 .16(.071) -.03(.793)

교수관계 -.09(.277) .10(.382) 교수관계 -.04(.658) -.02(.860)

가치관문제 .52(<.001) .43(<.001) 가치관문제 .43(<.001) .23(.043)

학업문제 .28(.001) .05(.655) 학업문제 .28(.001) .27(.020)

[표 4] 대상자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레스 간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Life-stress by Values   

변수/구분
가치관

t or χ2 p
개인지향가치

(n=137)

사회지향가치
(n=75)

n(%) or M±SE

우울  9.88±7.02 11.36±7.19 -1.45 .148

   정상 82(55.9) 33(44.0) 6.04 .110

   경증 우울 27(19.7) 23(30.7)

   중증 우울 21(15.3) 12(16.0)

   심한 우울 7(5.1) 7(9.3)

생활스트레스

경험
빈도

장래문제 10.19±4.55 8.99±4.80 1.80 .073

이성친구 2.52±2.86 2.42±2.49 0.24 .809

동성친구 1.76±2.43 1.44±1.61 1.14 .257

경제문제 6.10±4.95 4.72±3.93 2.23 .027

가족관계  2.82±3.42 3.40±2.98 -1.21 .228

교수관계 3.04±3.05 3.11±3,60 -0.14 .887

가치관문제 5.10±3.22 5.85±3.86 -1.52 .129

학업문제 10.62±4.26 10.80±5.35 -0.26 .795

중
요
도

장래문제 13.43±5.39 13.39±5.20 0.06 .957

이성친구 4.69±4.70 4.18±3.80 0.80 .427

동성친구 4.22±4.73 3.47±3.83 1.16 .248

경제문제 8.75±5.85 7.05±4.95 2.13 .035

가족관계 4.78±4.50 4.68±3.39 0.17 .865

교수관계 4.47±4.09 4.99±4.25 -0.87 .388

가치관문제 6.47±3.34 6.37±3.18 0.21 .837

학업문제 13.15±5.46 12.53±4.57 0.83 .409

[표 3] 대상자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레스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of Depression and Life-stress by Values      

3.4 대상자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

레스 간의 관계

대상자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레스의 관계
를 살펴보면, 개인지향 가치관을 가진 대상자의 우울은 
장래문제(r=.38, p<.001), 동성친구(r=.20, p=.018), 경제
문제(r=.35, p<.001), 가족관계(r=.19, p=.027), 가치관문
제(r=.52, p<.001), 학업문제(r=.28, p=.001)에 있어서 생

활스트레스의 경험빈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장래문제(r=.30, p<.001), 경제문제(r=.28, 
p=.001), 가치관문제(r=.43, p<.001), 학업문제(r=.28, 
p=.001)에 있어서 우울과 생활스트레스의 중요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향 가치
관을 가진 대상자의 우울은 장래문제(r=.38, p<.001), 가
치관문제(r=.43, p<.001)에 있어서 생활스트레스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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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
관문제(r=.23, p=.043), 학업문제(r=.27, p=.020)에 있어서 
우울과 생활스트레스의 중요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

4. 논의

대학생 시기의 가치관, 우울 및 생활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본 연구는 대학생
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레스의 정도 및 관계
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가치관 유형은 개인지향 가치관
이 64.6%, 사회지향 가치관이 35.4%로 개인지향 가치관
을 가진 대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지
향 가치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개인 자신의 내
적 욕구의 충족,자아실현,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20].

이러한 가치관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적인 사
고방식과도 연결되는 개념으로 경쟁사회의 취업전쟁, 성
적위주의 대학생활 등의 영향과 관련지어 사회지향 가치
관 보다 개인지향 가치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우울 수준은 평균 10.40점
(SD=7.10)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김영윤 등[11]의 연구
에서의 대학생의 우울 수준인 9.22점(SD=6.26)점보다 높
은 수준이며, 경증 우울 23.6%, 중증 우울 15.6%, 심한 
우울 6.6%로 우울 경향이 있는 대상자가 45.8%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되어[6],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적,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Kim[13]
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우울은 부정적 정서와 사회
적 적응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우울은 자살 생각에도 영
향을 주어 자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우울수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우울 수준에 따라 지속적이고 적극적
으로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정 조절이 미숙하여 충동적으
로 행동하기 쉬운 대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
해서는 직접적인 원인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Lee와 Kang[23]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학업성
적, 인생과 진로의 결정, 경제적인 자립과 관련한 심리적 

부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건강이 취약한 상
태이며, 불안정하고 발달적인 변화들이 우울을 유발시키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
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과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치
료적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생활스트레스는 경험빈도와 중요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지향 가치관을 가진 
대학생은 사회지향 가치관을 가진 경우에 비해, 장래문
제, 경제문제, 가치관문제, 학업문제와 같은 당면과제 생
활스트레스와 가족, 친구와의 대인관계 생활스트레스에 
있어서,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지향 가치관을 가진 대학생의 우
울 관리 전략은 당면과제 및 가족과 친구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조절에 있어, 사회지향 가치관을 가진 대
학생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Compas 등[18]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현재나 미래의 적응이나 심리적 질병에 잠재적으로 중요
한 중재이며 조절변인이라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결과 나
타난 대학생의 스트레스요인들은 Kim[24]의 연구에서 언
급한 대학생들의 주요 생활스트레스 요인인 학업문제, 대
인문제, 대인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경제문제, 진로문
제, 가치관문제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
생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으로 
발현되는데, Kim과 Lee[25], Choi와 Cho[26]의 연구에 의
하면, 스트레스는 두통, 위통, 위경련, 요통, 혈압상승 등
의 생리적 증상, 울음, 건망증, 강박적 행동, 공격성 등의 
행동적 증상, 근심, 걱정, 우울, 좌절감, 고독감, 불안 등
의 정서적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정
신적, 신체적 건강은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기능적인 측면들이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하
는 방법에 의해 조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Han과 Namgung[27]은 발달과정 상 청소년 후기에 속
하는 대학생들은 학업, 자아정체감 확립, 장래에 대한 대
비, 미래의 불확실성, 부모로 부터의 심리적, 경제적 독립 
등으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
였으며, Kim[13]은 이시기에 다양한 내외적 변화에 대처
하는데 있어 불안과 좌절과 같은 정서적 행동을 하며, 심
리적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
러한 경우 대처방법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하게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Jung[28]의 연구에서, 문제해결 중심 대
처는 생활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여 불안수준을 낮추
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비해 회피중심 대처는 생활스트
레스의 영향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불안 및 우울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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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hin과 Son[29]의 연구
에서는 마음 챙김 명상에 기반한 인지치료프로그램이 대
학생의 우울 및 충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Sim, An과 Kim[30]의 연구에서는 적응적인 인
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우울과 스트레스를 관리를 위해
서는 가치관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고, 우울과 스
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치료적 접근에서 파악하고, 적
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간호중재 개발이 대학
생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리고 개인지향 가치관을 가진 대학생의 우울 관리 전략
은 당면과제 및 가족과 친구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
스 조절에 있어, 사회지향 가치관을 가진 대학생에 비해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정
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우울과 생활스트
레스에 대해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가치관 유형은 개인
지향 가치관 64.6%, 사회지향 가치관 35.4%로 분류되었
다. 대상자의 우울 수준은 우울하지 않음 54.2%, 경증 우
울 23.6%, 중증 우울 15.6%, 심한 우울 6.6%로 나타났으
며, 가치관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생활
스트레스는 경험빈도와 중요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지향 가치관을 가진 대학생은 사회지향 가
치관을 가진 경우에 비해, 장래문제, 경제문제, 가치관문
제, 학업문제와 같은 당면과제 생활스트레스와 가족, 친
구와의 대인관계의 생활스트레스에 있어서, 생활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대학생의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간호전략
은 이러한 가치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개인지향 가치관을 가진 대학생의 우울 관리 전략
은 당면과제 및 가족과 친구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
스 조절에 있어, 사회지향 가치관을 가진 대학생에 비해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개인성향 가치관을 가진 
대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 관리에 있어서 보다 적
극적인 사회적,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추후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
울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탐색을 통해, 대학생의 상담 및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의 심리적 위
기 상황에서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

도록 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
양한 영역의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파악을 근
거로, 맞춤형 정신건강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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